
양하라. 우리는 별도의 낭중공
종회를 새로이 구성해서라도
봉제사와 수호를 위해 법적 대
응을 포함한 가능한 수단과 방
법을 동원할 용의가 있다.
1. 조선 숙종조의 하계공霞

溪公 유愈와 정조조의 학림공
鶴林公 방訪의 탐심에서부터
비롯되고 8 0여년 전 1 9 3 0년대
에 남북한 전국의 권씨후손이
헌성하여 이룬 청도의 낭중공
유허와 단소를 훼철하고, 폐교
를 구입해 들어온 기업체 연수
원의 주차장과 부대시설의 확
충을 위해 우리 아시조의 위토
와 봉암재사 및 유허비각의 부
지를 뒷거래로 매각하려는 책
동을 중지하지 않는 한, 조상
의 성역을 밀매하는 이들 주역
에게 반드시 천주天誅가 있을
것임을 우리는 확신한다.
1. 이 결의문을 접하는 모든

안동권씨인낭중공의후손은이
취지를 십분 요해하고 현재 대
종회와중앙종친회기구를장악
하고 있는 무도한 세력의 타도
에 동참하기를 호소하며, 우리
는 이들 새로운 대안 동력으로
서의 문중 민심에 구심점을 형
성하는 단초가 되어 저들에 대
항할강력한실체기구의탄생을
전도할것임을선언한다.

2 0 0 9년 4월 1 0일
안동권씨기로회

다음은 안동권씨근기요산회
近畿樂山會에서 4월 1 8일자로
공표한‘아시조 낭중공 단소
수호 결의문’의 전문이다.

우리는 안동권씨대종회와 중
앙종친회에서 경북 청도의 정
상리와 봉하리에 있는 1 0 0만
권성인의 2세조 낭중공의 제단
祭壇과 재사 및 비각 등 유적
을 철거하고 일부 석물만 안동
의 시조묘소하 보판각 밑 재사
곁의 경작전에 이전하려는 망
동을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결
의한다.
1. 대종회 7 0여 임원 소수와

중앙종친회 집행부를 재외한
1 0 0만 권성인의 9 9 %가 이같은
이단설을 패륜적 만행으로 여
기면서도 독선적인 대종회와
중앙종친회의 압력에 눌려 소
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. 우리
는 이같은 침묵의 다수를 일깨
움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.
2. 청도의 유허와 단소가 원

거리이고 오르내리기 싫어 봉
제사와 수호가 싫다면 이를 철
거하지 말고 인접한 후손종회
에 역할을 이양하고 별도의 낭
중공종회를 구성케 하라.
3. 숙종조 하계공霞溪公과

정조조 학림공鶴林公의탐사에
서 비롯되고 1 9 3 0년대에 전국
의 권씨가 헌성하여 이룬 유허
와 단소를 철거하고 기업체 연
수원의 부대시설 확충을 위해
부지를 매각하려는 책동을 중
지하라.
4. 한말 경주의 운곡서원이

불국사와 통도사 승려단에 탈
취되던 두 차례 수난에서 선대
가 형장에도 굴하지 않고 지켜
낸 일을 본받아 우리는 신명을
바쳐 아시조의 3백년 유서어린
유적과 단소를 사수키로 한다.
5. 대종회와 중앙종친회의

이단추진세력도정녕 낭중공의
성손이라면 그 모금하는 재정
으로 먼저 정상리 세칭 권릉權
陵의 지표조사地表調査와필요
하다면 발굴조사 등 학술조사
를 먼저 추진하고 퇴락하는 봉
암재사鳳巖齋舍부터수리하라.

2 0 0 9년 4월 1 8일
안동권씨근기요산회원일동

다음은 4월 2 3일자로 안동권
씨 추밀공파 화산부원군花山府
院君 파종회에서 공표한‘2세
조 낭중공 유적 수호 결의문’
의 내용이다.

경북 청도 정상리와 봉하리
의 우리 2세조 낭중공의 단소
와 유적을 훼철하고 비석만 뽑
아 옮기려는 망동에 분노하고
이를 다음과 같이 규탄ㆍ결의

한다.
1. 청도의 낭중공 유허와 단

소가 대종회와 중앙회에서 원
거리이고 올라다니기 귀찮아
봉제사와 수호가 힘들다면 이
를 인접지역의 후손종회에 집
사를 이양하여 별도 낭중공종
회를 구성케 하라. 자고로 조
상은 가까운 데 사는 자손이
섬긴다 했다.
2. 지금 대종회의 소수 임원

과 중앙회 집행부를 제외한 백
만 안동권씨인의 9할 이상이

이 낭중공 이단설의 연유를 모
르며 어이가 없어해하고 있다.
우리는 이들 무언의 다수와 함
께 궐기할 것을 다짐한다.
3. 하계공霞溪公 유愈ㆍ정간

공靖簡公 혁爀ㆍ학림공鶴林公
방訪ㆍ이재상공彛齋相公 돈인
敦仁ㆍ수정공遂庭公 익상益相
등 선대가 탐심하고 8 0년전 전
국의 성손이 헌성하여 이룬 유
허와 단소를 허물고 기업 연수
원의 주차장과 부대시설에 매
각하려는 뒷거래를 즉각 중단

하고 공경으로 조상을 받드는
평상심을 각성하라.
4. 구한말 경주 시조 태사공

의 운곡서원을 통도사와 불국
사 승도에게 탈취당할 위기에
서 이를 형장에 맞서 지켜낸
역사적 사실을 상기하며 우리
도 신명을 걸고 낭중공 유적을
사수할 것을 선언한다.

2 0 0 9년 4월 2 3일
안동권씨화산부원군종회 회

장 권진택權晋澤외 임원일동
<權五焄>

52 0 0 9년 5월 1일 금요일 제125호

논어論語에 공자가‘덕불고
필유린德不孤必有隣 : 덕은
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
있다’하였다. 덕은 제 마음
을 닦아 기르는 것이다. 그러
나 이는 남에게 베풀어질 때
더 빛난다. 그래서 공자는 덕
이 고립된 상태에서 존재하는
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어
감화시키는 데 있다 했는지
모른다.
우주나 자연, 인간 사회도

다 개체 하나만으로 존재할
수가 없다. 남이 있어야 내가
있고 또 주는 이가 있어야 받
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. 그래
서 공자는 덕의 효용성과 필
요성에 대해 말한 것이다.
5월 2일은 석가탄일, 5일은

어린이날, 8일은 어버이날, 11
일은 입양의 날, 15일은 스승
의 날, 18일은 성년의 날이자
민주화기념일, 19일은 발명의
날, 21일은 부부의 날, 25일은
방재의 날, 28일은 단오절端
午節, 31일은 바다의 날이다.
이렇게 많은‘날’이 있는 5월

은 또한 가정의 달이라고도
한다. 이러한 가정의 달이야
말로 우리 모두 사랑과 인덕
과 자비를 절감할 때가 아니
겠는가.
공자는 또‘하늘에 순종하

는 자 살고 하늘을 거역하는
자 죽는다(순천자존順天者存,
역천자망逆天者亡)’하였다.
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, 즉
천명天命에 따르는 것이 순천
이고 악과 불의를 행하는 것
을 천명에 거역하는 역천으로
정의한 것이다. 예수가 또한
‘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
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
니요, 다만 하늘에 계신 내
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
야 들어가리라’하였다. 주여
주여 하는 자가 신앙의 필요
조건이라면 하늘의 뜻대로 하
는 자는 신앙 성장의 충분조
건일 것이다. 또한 신앙은 예
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넘
어 순종을 의미한다.
교회에서는 목회자가 하늘

의 대리인이고 직장에서는 사

장이, 가정에서는 아버지가
그러한 사람이다. 오늘날 국
가로부터 사회 각계와 가정에
이르기까지 그 윤리와 법도가
무너져 뒤죽박죽이라 하여도
과언이 아니다. 그러나 이를
개탄하며 부정적으로 방관만
해서야 되겠는가. 녹음방초綠
陰芳草가 우거지는 성하의 5
월 달력에 경사스런 날이 1 0
여개나 나열되어 있다. 이 좋
은 날이 다 달력 속에만 갇혀
있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
다. 우리 모두가 이같은 날에
서린 애환을 나눔에 함께하는
것이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
길이요 진리요 사랑의 덕목일
것이다.
지령 1 0년의 우리 능동춘추

는 이제 사람으로 치면 초등
학교 중반에 해당하므로 어린
이의 모습으로 5월 5일의 축
복을 받을 수 있을 것같다.
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것 또
한 스스로 가늠해야 될 일일
것이다.
공자가 말하기를‘나를 비

판할 자도 춘추요 나를 알아
줄 자도 춘추’라 하였다. 우
리 능동춘추를 알아줄 자도
춘추요 비판할 자도 춘추일
것이다. 그런즉 우리가‘덕불
고’의 신념을 품고 앞으로 나
아가면 반드시 이웃이 있을
것이다.

덕은 외롭지 않다.

權 琪 奉
주간

4·6배판1 6 3 0면에집성된시조태사공의득성이전김알지 大輔
公이래천년과득성이후천년의榮辱과곡절이어린안동권씨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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